
■ 데일리안 대구경북 3월 3일

<대구시,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본격화외국인주민 100여명 

다문화정착 지도자 육성 등 실질적 지원체계>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내·외국인이 상생하는 컬러풀 대구’ 

를 구현하고자 올해 4개 분야 89개의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지난해 12월 내외국인 재매결연 문화탐방 

행사에서 부산아쿠아리움을 찾은 모습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외국인주민들의 조기정착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90일 이상 거주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등지에 외국인주

민 한글교실 개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 100여명의 외국인주민을 다문화정착 지도자로 육성해 외국인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내국인

의 다문화 이해를 향상시키고 저소득 외국인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취업, 부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담당케 할 예정이다. 

다문화 지역공동체 협력기반을 조성을 위해 내·외국인가정 자매결연 24세대, 친정엄마 맺기 

100여쌍 등 내·외국인주민 상호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달서구지역의 성서복지관내에 다문화가정 도서관을 운영해 문

화적 편의를 제공하고 남구, 서구, 달서구 등 기존 3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달성군을 추

가해 4개소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오는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다문화 축제

와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대구시 조기암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2만2822명에 이르는 외국인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적응 지원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다문화 이해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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